
D램, 2013년 생산량 30% 증가
총생산액 346억달러 추산 … 스마트폰·태블릿PC 호조 힘입어

세계 D램 생산이 2013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타이완 트렌드포스(TrendForce)는 2013년 D램 생산이 2012년보다 30%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타이완

중앙통신(CNA)이 4월19일 보도했다.

금액 기준으로는 346억달러(약 38조7000억원)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.

D램 생산량 증가는 스마트폰,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.

트렌드포스는 모바일 D램 수요가 빠른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, D램 생산 메이저들도 추세를 반

영해 PC용 D램 생산은 줄이는 대신 모바일 D램 분야로 <무게 중심>을 이동하고 있다.

2013년 D램 가격은 2012년보다 평균 6%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.

트렌드포스는 4월 평균 DDR3 4기가 D램 칩 가격이 25.5달러(약 2만8500원)로 3월 하순보다 8% 가량 상승

했다고 밝혔으며, 조만간 30달러(약 3만3500원)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.

한편,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탁생산기업인 타이완 TSMC는 16나노 핀펫(FinFET: 3차원 입체 소자구조) 공

정을 적용한 반도체 칩 생산을 1년 안에 양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IT 전문지 디지타임스가 보

도하며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 부문에서 경쟁기업들의 추격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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